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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 복 회 보 도 자 료
민족정기 선양

통일조국 촉성

자존품위 제고

담당부서

(담당자)

대외협력국
(부장 김 재 영) 

tel 02-780-0816, fax 02-782-5677

이메일 kla815@hanmail.net

광복회-롯데장학재단, 
독립유공자 후손 인재양성 손잡아

장혜선 이사장, “독립유공자 후손의 사각지대 지원 지속강화 예정”

▲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업무제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(왼쪽)과 

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.(오른쪽) 

* 보도시점: 대한민국 105년 12월 11(월) 배포 즉시 

□ 광복회(회장 이종찬)와 롯데장학재단(이사장 장혜선)이 독립유공자 후손인재 양

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.

□ 광복회는 11일 이종찬 회장과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광복회관 3층 강

당에서 두 기관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‘독립유공자 후손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

광복회-롯데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식’을 지난 4일 가졌다고 밝혔다. 이 자리에는 

두 기관장을 비롯해 이승훈 롯데복지재단 이사장, 김 진 광복회 부회장 등이 참석

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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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롯데장학재단 독립유공자 장학금 사업 설명

□ 이날 체결식에서 이종찬 회장은 “광복회의 존재이유는 독립유공자 선열처럼 국

가에 기여할 미래세대를 키워내는 일”이라면서 “이번 협약을 통해 후손 지원을 강

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.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각지대의 후손 리더들

을 선발할 것”라고 말했다. 

□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“광복회의 도움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

공자의 후손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”면서 “롯데장학재단은 독립유공자 후

손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협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“이라고 밝혔다. 

□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가 위기

에 처했을 때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 양성에 

힘써 나가고 있다. 롯데장학재단은 1983년 신격호 회장 사재를 출연하여 다양한 장학 

및 복지사업을 통해 탄생했으며 2022년까지 장학사업 963억원, 학술·문화사업 80억

원, 복지사업 452억원, 건물기증 외 310억원 등 1,805억원을 지원했다. (끝)

❍ 롯데장학재단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국내·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

과 국가보훈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후손들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

2020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해오고 있다. 특히 기존 국가의 지원에서 

소외된 해외의 독립유공자 후손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많은 후손들에게 혜택

을 주고 있다. 

❍ 올해는 50명의 학생에게 1학기당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장학생 커

뮤니티 형성을 위한 독립유공자 후손 네트워킹과 역사교육 프로그램 까지 지원했다. 

❍ 역사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독립운동 역사기행을 마련해 독립기념관에서 외부에 

공개되지 않았던 장학생 선조들의 사료들을 직접 보며 선조들의 독립운동에 관한 이

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등을 마련했다. 

❍ 대학(원)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자격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‘독립유공

자유족확인원’을 소지하고 있거나 독립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가지

고 있어야 한다.

❍ 평가는 경제여건과 성적, 자기소개서 등으로 최종 선발하며, 선발은 기초생활수

급자와 차 상위계층을 우대하고 있다.

※ 본 보도자료는 광복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
